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ISSN� 2383-4552)� Vol.9,� No.1,� pp.335-343,� Dec.� 2021

https://doi.org/10.22961/JHCLS.2021.9.2.335

-� 335� -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급변하고 있는 의료 현

장에 적응하기 위해 간호사는 다양한 역량을 갖

추어야 한다[1]. 간호사는 급변하는 의료 현장에

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대상자의 다양한

간호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 이들이 지닌 복합적

인 간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합적 지식을 갖

추어야 한다[1]. 더욱이, 전례 없는 COVID-19의

대유행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포스트 코로

나 시대의 간호사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보장

하는 핵심 인력으로 반드시 융합적 전문지식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가여야 한다[2].�

간호사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융합적 지식을 갖춘 역량

있는 간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1]. 이를 위하여

간호대학에서는 학습성과 중심의 교육체계를 마

련하여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시행되도록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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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

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수행되었

고,�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123명의� 자료를� SPSS� Statistic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MBTI� 성격유형은� ISFJ형이� 13.8%로� 가장� 많았으며,� MBTI� 태도지표는� IJ형이�

31.7%으로� 가장� 많았다.� MBTI� 태도� 지표는� 의사소통능력(F=7.163,� p<.001),� 자아존중감(F=6.316,�

p=.001),� 학업성취도(F=3.556,� p=.01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은�자아존중감(r=.262,� p=.003),� 학업성취도(r=.515,� p<.001)와� 정적�상관관계를�보였다.

Abstract

�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ommunication� abilit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a� cross� sectional� survey� an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23� nursing� students� by� means�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om� June� 7� to�

18,� 2021.� ISFJ� type� was� the� most� common� with� 13.8%� in� MBTI� personality� typ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abilit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by� MBTI� attitude.� The�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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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간호대학생들이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3]. 학

업성취도란 ‘학습을 통하여 습득한 능력이나 학업

의 결과로 대학 교육의 이념과 목표가 교수 학습

과정을 통하여 구체화 되는 결과’이다[4-6]. 또한

학업성취도는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학업을 얼

마나 성공적으로 구체화해가고 있는지에 관한 것

으로 졸업 후 전공에 대한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된다[7]. 따라서 의료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문

제해결이 시급한 COVID-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융합적 전문지식을 갖춘 간호인력 확보

를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는 절실하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역량은 의사소통능력이다[8]. 의사소통

능력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히 소통하기 위한

그 지식과 활용 능력’을 의미한다[9]. 간호는 사람

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하는 것에 기반을 둔 전문

적 돌봄이기에, 간호사들은 임상 현장에서 보건의

료전문직, 행정직 그리고 다양한 발달과정에 있는

대상자들과 치료적인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해

내야만 한다[8]. 간호대학생들은 임상 실습을 시

작하면서 간호사가 되기 전 부터 쉽지 않은 소통

의 상황들을 경험해야 한다. 최근 들어 임상 현장

의 의사소통 유형과 범위는 더욱 다양해졌으며,

성숙한 인간관계의 기초를 구축하는 사회적 발달

단계에 있는 간호대학생이 복잡한 임상 현장에서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해내기는 쉽지 않다[10].

하지만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간호대학생은 공

감 표현을 통한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의 형성

이 어려우며,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과의 물리적

마찰로 임상현장에서 부적응을 겪게 된다[11]. 이

러한 부적응은 간호인력 문제로 직결되므로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주요 역량인 간호대학생의 의

사소통능력을 파악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이란 본인 스스로에 대한 관념적 평

가로[13], ‘자신을 인정하거나 불신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신

뢰하고 여러 가지 일을 의욕적으로 성취할 수 있

다[12].

성격은 ‘각 개인이 지닌 특유한 성질이나 품성’

으로, ‘주요한 삶의 문제들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

한 삶의 문제들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다[13].

따라서 성격은 개인의 의사소통능력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11].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는 타고

난 성격의 경향성에 대한 지표로, 각 유형별로 장

점과 단점,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점 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11]. 따라서 간호대학생들

의 MBTI 성격유형을 확인하여, 각 성격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과 자아존중감을 파악한 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성격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또는 공감능력, 스트레

스정도, 비판적사고를 파악하는 연구는 일부 진행

되었으나 이것이 MBTI 성격유형과 의사소통능

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확인한 연

구는 수행되지 않았다[11][14-15]. 따라서 본 연구

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별 의사소통능

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

들의 관계를 확인하여, 급변하는 의료현장의 핵심

인력인 간호사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

형별 의사소통 능력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MBTI 성격

유형, 의사소통 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의

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파

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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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유형별 의사소

통능력,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의 간호

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으로,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 크기

는 G*Power 3.1.9.2 Program을 사용하여 산출하

였다. 상관분석을 위한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90로 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112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중 불성

실한 답변을 한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 123부를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MBTI� 성격유형�

MBTI 성격유형은 Briggs와 Myers가 개발한

성격유형검사(MBTI)를 Kim과 Shim[16]이 한국

어판으로 표준화한 자기기입식 총 94문항의

Form G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MBTI는 양극을

이루는 네 가지 지표를 조합한 16가지의 성격유

형으로 구분되며, 각 성격유형은 네 가지의 문자

로 표시된다[17]. 네 쌍의 지표는 외향형

(Extroversion)과 내향형(Introversion), 감각형

(Sensing)과 직관형(iNtuition), 사고형(Thinking)

과 감정형(Feeling) 그리고 판단형(Judgement)과

인식형(Perception)으로 구성된다. MBTI는 조합

에 따라 심리기능(ST, SF, NF, NT), 심리기질

(SJ, SP, NF, NT), 태도지표(EJ, EP, IJ, IP) 등으

로 구성된다[18]. 심리기능이란 개인이 외부와 상

호 작용하는데 있어서 그 개인의 고유한 반응양

식을 가지게 하는 일관된 내적 심리 경향을 의미

하며, 심리기질은 개인의 가시적인 여러 행동 속

에 내재하는 패턴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또한 에

너지 방향을 나타내는 외향(E)와 내향(I)와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생활양식인 인식(J)와 판단(P)의

조합으로 태도를 분류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MBTI의 4가지 선호지표(EI, SN, TF, JP)와 태도

지표(EJ, EP, IJ, IP) 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11,17,18].

2.3.2� 의사소통능력�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Rubin 등[18]이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능력(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ICC)에 Hur[19]가

7가지 개념을 추가하여 수정 보완한 글로벌 인간

관계 의사소통 능력(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GICC) 도구 15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 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 관리,

표현력, 지지력,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간파력, 반응력, 잡음통제력이라는

15가지 하부개념을 가지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

이 높음을 의미한다. Hur[19]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80이었다.

2.3.3� 자아존중감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Coopersmith(1976)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를 Kang[20]이 한국판으로 수정‧보완

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검사 도구는 총 25문항이

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4점

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6이었으며[20],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82이었다.

2.3.4� 학업성취도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는 2021년 1학기에 학

기를 완수한 후 최종적으로 산출된 평균 평점

(Grade Point Average, GPA)으로 측정하였다. 연

구대상자들이 재학 중인 대학의 평균 평점(GPA)

은 4.5점 만점에 0.5점 단위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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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는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8

일까지로 총 2주 동안 수집하였다. MBTI를 이용

한 성격유형 검사는 대상 대학의 학생상담센터에

서 실시한 자료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의 결

과만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

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설문지 배부 전에 연

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한 후 대상자들로부

터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설명 내용에는 본 연

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에 자유의사로 참여할

것,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0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MBTI 성격

유형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

통계를,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MBTI 성격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

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설문지의 문항은 Cronbach’s α로 검증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 123

명 중 여성 108명(87.8%), 남성 15명(12.2%)이었

으며, 연령 분포는 20～29세가 110명(89.4%)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 7명(5.7%), 40세 이상은

6명(4.9%)으로 확인되었다. MBTI 성격유형의 선

호지표는 내향형(I)이 68명(55.3%), 감각형(S)이

68명(69.9%), 감정형(F)이 65명(52.8%), 판단형

(J)이 66명(53.7%)로 높게 나타났다. MBTI의 성

격유형을 살펴보면, ISFJ형이 17명(13.8%)로 가

장 많았고, INTJ형이 1명(0.8%)으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심리기능유형은 ST형 44명

(35.8%), SF형 42명(34.1%), NF형 23명(18.7%),

NT형 14명(11.4%)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태도지

표는 IJ형 39명(31.7%), IP형 29명(23.6%), EJ형

28명(22.8%), EP형 27명(22.0%) 순으로 확인되었

다.

Variables Categories
n(%)� or�

Mean±SD

Gender Male 15(12.2)

Female 108(87.8)

Age 26.13±8.5

20～29 110(89.4)

30～39 7(5.7)

over� 40 6(4.9)

Preference� of� MBTI
Energy� direction

E 55(44.7)

I 68(55.3)

Perception

� function

S 68(69.9)

N 37(30.1)

Judgment

� function

T 58(47.2)

F 65(52.8)

Behavior� pattern
J 66(53.7)

P 57(46.3)

Function� of� MBTI ST 44(35.8)

SF 42(34.1)

NF 23(18.7)

NT 14(11.4)

Attitude� of� MBTI IJ 39(31.7)

IP 29(23.6)

EP 27(22.0)

EJ 28(22.8)

Type� of� MBTI ISFJ 17(13.8)

ESTJ 15(12.2)

ISTJ 14(11.4)

ISFP 11(8.9)

ESFP 8(6.5)

ISTP 8(6.5)

ENFP 7(5.7)

ESTP 7(5.7)

INFP 7(5.7)

ESFJ 6(4.9)

INFJ 6(4.9)

ENTP 5(4.1)

ENTJ 4(3.3)

INTP 4(3.3)

ENFJ 3(2.4)

INTJ 1(0.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 � � � � � � � � � � � � � � � (N=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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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BTI� 성격유형별�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별 의사소통능

력,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는 [Table 2]와 같

다. MBTI 선호지표에서 에너지 방향은 의사소통

유형(t=-4.238, p<.001), 자아존중감(t=-4.267,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외향형(E)

이 내향형(I)보다 높았다. 인식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판단기능은 자아존중감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546, p=.012), 논리

형(T)이 감정형(F)보다 높았다. 행동양식은 학업

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3.323,

p=.001), 인식형(P)이 판단형(J)보다 높았다.

MBTI 심리기능의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MBTI

태도 지표의 구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F=7.163,

p<.001), 자아존중감(F=6.316, p=.001), 학업성취

도(F=3.556, p=.01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3�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간호대학

생의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간호대

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자아존중감(r=.262,

p=.003), 학업성취도(r=.515, p<.001)와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으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는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122, p=.178).

�

Variables Categories
Communication� Ability Self-esteem Academic� Achievement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Preference� of�

MBTI Energy�

� direction

E 57.84±4.9
-4.238

(<.001)

76.60±11.2
-4.267

(<.001)

3.37±0.60
.987

(.326)
I 54.18±4.6 68.94±8.71 3.48±0.59

Perception�

� function

S 55.73±4.88
-.267

(.790)

72.59±9.73
.362

(.718)

3.49±0.53
1.378

(.174)
N 56.00±5.59 71.84±12.44 3.31±0.71

Judgment�

� function

T 56.47±5.30
1.350

(.180)

74.88±11.34
2.546

(.012)

3.45±0.62
.267

(.790)
F 55.23±4.84 70.12±9.37 3.41±0.57

Behavior�

� pattern

J 55.19±5.25
-1.261

(.210)

71.60±10.90
-.746

(.457)

3.25±0.56
-3.323

(.001)
P 56.35±4.91 73.03±10.32 3.59±0.58

Function� of�

MBTI
NF 55.43±5.09

.668

(.573)

69.61±10.17

2.178

(.094)

3.31±0.69

.785

(.504)

NT 56.93±6.43 75.50±15.19 3.30±0.76

ST 55.12±4.76 70.40±9.02 3.48±0.49

SF 56.32±4.97 74.68±10.03 3.50±0.58

Attitude� of�

MBTI
IJa 55.08±4.69

7.163

(<.001)

b<c,d

69.85±8.43

6.316

(.001)

a<d

b<c,d

3.60±0.58

3.556

(.016)

a<c

IPb 52.97±4.28 67.72±9.09 3.32±0.56

EPc 57.74±5.16 76.07±11.25 3.12±0.57

EJd 57.93±4.82 77.11±11.32 3.56±0.59

[Table� 2]� Communication� Ability,� Self-esteem,� Academic� Achievement� and�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by� MBTI

[표� 2]� MBTI� 성격유형별�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123)

Variables

Communication�

Ability
Self-esteem

Academic�

Achievement

r(p) r(p) r(p)

Communication�

Ability
1

Self-esteem
.262

(.003)
1

Academic�

Achievement

.515

(<.001)

.122

(.178)
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표� 3]� 의사소통능력,�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N=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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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유형별 의사소

통능력,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을 분석한 결과

ISFJ형이 13.8%로 가장 많았으며, INTJ형이

0.8%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Chae의

연구[11]에서 ESFJ형이 15.7%로 가장 높았으며,

INTJ형과 ENTJ형은 확인되지 않았던 것과는 차

이가 있는 결과였다.

또한 MBTI 성격유형의 선호지표는 에너지 방

향에서 내향형(I)이 55.3%, 인식기능에서는 감각

형(S)이 69.9%, 판단기능은 감정형(F)이 52.8%,

행동패턴에서는 판단형(J)이 53.7%로 높게 확인

되었다. 이는 Park과 Kim[14]이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에너지 방향은 외

향형(E)이 58.0%, 인식기능에서는 감각형(S)이

65.0%, 판단기능은 감정형(F)이 71.0%, 행동패턴

에서는 판단형(J)이 55.5%로 높게 확인되었던 것

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방향에서 차이가 있는 결

과였다. 본 연구에서 내향형(I)이 많이 나타난 것

은 Park과 Kim[14]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COVID-19 팬데믹 이전에 수집된 자료이나,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이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로 사회적 활동의 위축이 반영된 결

과로 분석된다. 심리기능유형은 ST형 35.8%으로

가장 높게 많았으며, SF형 34.1%, NF형 18.7%,

NT형 11.4%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동정적, 우호적인 유형인 SF형이 간호

및 의료영역 종사자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

이라고 하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였다[21].

본 연구에서 가장 많게 나타난 ST형은 사실적,

실질적인 유형으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지닌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태도지표는

IJ형 31.7%, IP형 23.6%, EJ형 22.8%, EP형 22.0%

순으로 확인되었다. 태도지표는 에너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외향(E)과 내향(I), 외부세계에 대처하

는 생활양식을 의미하는 인식(J)과 판단(P)의 조

합으로 구성된다[22].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확

인된 IJ형은 결정지향적 내향형으로 내관적이고

인내하며, 의사가 확고하여 무엇을 쉽게 믿거나

변하지 않는 형을 의미한다[17]. 이는 MBTI 성격

유형을 태도지표로 분석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어 비교는 어려우나 책임과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거에 기반하여 간호를 수행하며, 사

람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학의 특성상 간호사의

자질에 부합하는 유형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별 의사소통능

력,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MBTI 선호지표에서 에너지 방향은 의사소통유

형(t=-4.238, p<.001), 자아존중감(t=-4.267,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외향형(E)

이 내향형(I)보다 높았다. 외향형(E)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활동에 참여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유형

으로 이는 의사소통의 적극성에 영향을 주는 요

소로 판단될 수 있다[17]. 판단기능은 자아존중감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546, p=.012), 논

리형(T)이 감정형(F)보다 높았다. 행동양식은 학

업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3.323,

p=.001), 인식형(P)이 판단형(J)보다 높았다. 이는

Jeong 외[23]의 연구에서 MBTI 선호지표와 학

업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

과와는 반대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Jeong 외[23]의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1학년 대

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영어, 기본간호학, 기본간

호학실습, 해부학 4개 과목을 선택하여 분석하여,

교과목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본 연

구는 2학년 대상으로 한 학기 전 과목의 학점 평

균으로 분석되었다.

MBTI 심리기능의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 이는 Park

과 Kim[14]의 연구에서 SF형과 NF형에서 의사

소통유형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과 Chae[11]

의 연구에서 NF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본 연구는 2021년

COVID-19 팬데믹 이후 2학년을 대상으로 수집

된 자료로 1년 이상 사회적 활동의 위축이 의사소

통능력에 영향을 준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Chae[11]은 심리기능유형과 심리기질유형의 S와

N, T와 F, J와 P의 조합에서 어떤 한쪽으로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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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점수를 가져 심리기능과 심리기질유형이 결정

되어도 그러한 선호성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특성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떤

개인은 선호성을 잘 활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호도에 따른 특성발현에 차이가 나타나 본연구

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MBTI 4가지 심리기능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에 차이가 없었던 것이

라 생각된다. 그러나 MBTI 태도 지표의 구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F=7.163, p<.001), 자아존중감

(F=6.316, p=.001), 학업성취도(F=3.556, p=.01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태도지표는 에

너지 방향과 생활양식이 반영된 것이다[17]. 에너

지 방향은 에너지 방향이 외부세계로 향하는 행

동지향적인 외향형(E)과 에너지 방향이 내부세계

로 향하는 관념적 사고를 선호하는 내향형(I)으로

구성되며, 생활양식은 계획대로 행동하는 판단형

(J)와 순간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는 인식형(P)으

로 구성된다[17]. 따라서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외

향형인 EJ형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존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

을 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자아존

중감(r=.262, p=.003), 학업성취도(r=.515, p<.001)

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의사소통의

하위영역인 타인관점의 이해 영역과 학업성취도

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Lee 외[24]의 연구결과

와 일치한 결과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도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r=.122,

p=.178), 이는 Kim과 Lee[22]가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MBTI 성격

유형을 확인하고, 성격유형별 의사소통능력, 자아

존중감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을 분석한 결과

ISFJ형이 13.8%로 가장 많았으며, INTJ형이

0.8%로 가장 낮은 빈도다. MBTI 성격유형의 선

호지표는 에너지 방향에서 내향형(I)이 55.3%, 인

식기능에서는 감각형(S)이 69.9%, 판단기능은 감

정형(F)이 52.8%, 행동패턴에서는 판단형(J)이

53.7%로 높게 확인되었다. 심리기능유형은 ST형

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NT형 11.4% 적었다.

태도지표는 IJ형이 31.7%으로 가장 많았으며, EP

형이 22.0%으로 가장 적었다.

MBTI 선호지표에서 에너지 방향은 의사소통

유형(t=-4.238, p<.001), 자아존중감(t=-4.267,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외향형(E)

이 내향형(I)보다 높았다. 판단기능은 자아존중감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546, p=.012), 논

리형(T)이 감정형(F)보다 높았다. 행동양식은 학

업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3.323,

p=.001), 인식형(P)이 판단형(J)보다 높았다.

MBTI 태도 지표의 구분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F=7.163, p<.001), 자아존중감(F=6.316, p=.001),

학업성취도(F=3.556, p=.016)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은 자아존중감(r=.262, p=.003), 학업성취도

(r=.515,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자

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

았다(r=.122, p=.178).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 중 태

토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

에서 간호학적인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별 의사소통 능력,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하여, 급변하는 의료현장의 핵심인력

인 간호사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간호대학

생의 MBTI 성격유형 중 태도지표를 가지고 분석

한 첫 번째 연구로 태도지표를 분석하는 반복연

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G시의 일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로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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